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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efensive ambivalence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ing on the early adulthood 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data from a survey administrated to 230 people in their 

20s to 30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demonstrated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avoidance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efensive ambivalence was not 

significant. Third, social suppor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xiety attachment 

dimen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voidance attachment dimen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avoidance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self-defensive ambivalence and social support was not significant. Finall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were included in the discussion. Above all,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onfirms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social support 

network to increas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arly adulthood group. 

Key Words :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self-defensive ambivalence, social support, 

mediation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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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성인기 집단을 중심으로 불안정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를 위해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20∼30대 23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 차원, 애착회피 차원, 자기방어적 양가

성, 사회적지지,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 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애착불안/회피 차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애착불안 차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매개하였고, 애착회피 

차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완전매개하였다. 넷째, 애착불안/회피 차원과 심

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사회적 지지의 이중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

다. 끝으로 논의에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과 시사점 및 제언을 포함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초기성인기 집단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지지망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애착불안 차원, 애착회피 차원, 자기방어적 양가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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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30대는 아동 및 청소년기와 중년 및 노년기로의 가교역할을 하는 주요한 생애전환 시

기이고(Lee & Choi, 2001),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중첩되어 있는 시기(Arnett, 2000)로 

생애발달단계 중 성인초기에 속한다. 이 시기는 독립된 성인으로서 직장생활, 결혼 등 사회

활동을 통해 사회 내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3포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 혹은 ‘달관세대(높은 청년 실업률로 희망과 

의욕이 사라진 세대)’ 등으로 칭해지며(Kim & Park, 2016), 최근에는 완포세대라는 용어까

지 등장하여 초기 성인기의 절망적 삶의 모습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

러한 청년 실업, 혼인율 저하 등의 문제를 젊은 세대의 자기중심적이고, 끈기가 없고, 유약

함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낙관을 잃어버린 청년이 많아지는 것은 글로벌한 현

상이고, 이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Yoon, 2022, 

September 4). 즉 다른 세대보다 더욱 우울감이 나타나고, 기성세대보다 고립감을 더 느끼는 

현상을 단지 이 시기의 특징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성인기의 사회

적 좌절에 대해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Chae, 2022, March 17). 더욱이 최근 

청년들의 정신질환 유병률과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어(Gosavi et al., 2020; Samji et al., 2022) 

이들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단지 부적응 증상이 부재한 상태가 아닌, 행복하고 자기실현

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Ralph & Corrigan, 2005). 이와 관련하여 Keyes et al.(2002)은 

행복하다는 것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함’이라고 정의하면서 행복을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국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스스로의 잠재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잘 기능하는 상태를 뜻한다(Ryff, 

1989). 따라서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지속적

으로 탐색하고, 타인과 의미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Ryan & Deci, 2000). 또한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며, 삶의 의미를 지속적

으로 추구하고, 개인적 성장에 대한 실현 동기가 높다(Choi & Kim, 2016; Kim et al., 2001; 

Ryan & Deci, 2000). 따라서 초기 성인기를 중심으로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심

리적 부적응과 높은 관련을 보이는 요인으로 성인애착을 보고하고 있다(An & Yo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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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7; Park, 2016; Park & Kim, 2018; Yeum & Chung, 2019). 애착은 유의미한 타인과 

맺는 정서적 유대관계로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은 개인에게 정서적 표상으로 형성되어 개

인의 전 생애 동안 사회적 상호작용의 틀이 되며, 개인의 성격 특성이 되어 성인애착으로 이

어진다(Hazan & Shaver, 1987). 성인애착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2개의 독립된 차원으로 

개념화되고(Brennan et al., 1998), 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애착과 관련된 

사고에 과하게 집착하는 경향은 애착불안 차원으로, 친밀감을 피하고 애착 욕구 충족 대상

으로 다른 사람의 존재와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은 애착회피 차원으로 분류·평가한다

(Mikulincer et al., 2008).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성인애착은 심리적 안녕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Jeong et al., 2006; 

Kim et al., 2012), 애착불안·애착회피 차원 모두 심리적 어려움 및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론적 입장 및 이를 지지하는 연구들이 있다(An & Seo, 2010; 

McDermott et al., 2015; Mikulincer & Shaver, 2012; Park & Kim, 2018; Wei et al., 2003). 그

러나 애착회피 차원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다소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

기도 하는데, 애착회피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독립성, 자기의존성, 자기통제를 강조하는 모

습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이나 고통을 자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Lee & Ahn, 2012; Mikulincer & Shaver, 2012; Sim & Kim, 2015; Simpson & Rholes, 2015)와 

이들이 보이는 억압·회피·단절하는 특성들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이 장기화되고, 개인의 

대처능력을 저하시켜 결국 심리적인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혼재되어 있

다(Mikulincer & Shaver,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

회피 차원으로 구분하여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그동안 애착연구자들은 성인애착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되는 변인들을 탐색

하며, 성인애착이 심리적 고통이나 문제 등의 준거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떤 변

인이 매개변인(예: 마음챙김, 자아탄력성, 공감과 우울, 내면화된 수치심 등)으로서 작용하는

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를 해왔다(Creasey & Hesson-McInnis, Lopez et al., 

Mallinckrodt & Wei, Roberts et al., Wei et al., as cited in An & Seo, 2010). 이러한 시도들은 

성인애착과 연결되어 있는 심리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애착의 어려움을 다루

는 심리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초점을 두고 개입해야 하는 과정 변인들을 탐색고자 하는 노

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변수로 정서표현양가성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적절하고 건강

한 정서표현이 방해될 때 일어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Ben-Ari & Lavee, Guerrero et al., Ivanova, King & Emmons, as cited in Kim & Cho, 2017). 

그러한 변수 가운데 정서표현양가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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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고 갈등하는 것을 의미한다(King & Emmons, 1990). 여기서 정서표현 자체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등의 결과 행동만 고려하기보다 정서표현의 욕구는 있으나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 사회적 규범과 어긋날 것을 염려하여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에게 어

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Kim & Cho, 2017). Choi(2008)는 높은 정서표

현양가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실패를 더 기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

을 피해도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Kim(2012)은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작

동하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부적응 및 심리증상의 핵심적 지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정서표현양가성은 주로 단일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점차 자기방어

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2개 하위차원으로 나뉘어 세부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Lee & Yang, 2018),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감정표현 불능’이 주축이 된다면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자제’의 개념과 관련된다(Choi, 2008). 즉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상대에게 거절

당하거나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예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정서표현을 했을 때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

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수용될 수 있게 감정을 조절하며 우회한 정

서표현을 한다는 점에서 변별적 특성이 있다(Choi & Min, 2007; Kim & Kim, 2016). 따라서 

자기방어적 양가성만이 우울·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을 예측하고,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오히려 심리증상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Choi et al., 2008; Eom, 2010). 

Choi(2008)도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회피적·방어적 특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외되는 부적응적 양상을 보인다면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인상관리나 관계의 보호를 위해 표현 행동을 통제하는 억제적 조절의 특성이 강하여 부적응

과 낮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서를 표현하면 안녕

감이 증진된다는 연구(Huh, 2007) 및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

적 내적 신념이 없거나 굉장히 적고, 정서표현 상황에서 상충되는 목표들의 갈등으로 인한 

양가감정 및 정서표현억제 경향을 낮게 보인다는 연구(Kim & Kim, 2014)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 가운데 자신의 감정 표현을 염려하고,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

하여 정서표현에 대해 갈등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초점을 맞추고,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

녕감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애착이론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정서 경험이며(Hazan et al., 2004), 애착의 질은 

한 개인이 평생을 걸쳐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를 결정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기대는 애착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불안정 애착의 경우에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타인이 수용해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혹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짐만 줄 뿐이라는 생각으로 정서를 표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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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Kim, 2012). 또한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과장된 정서표현

을 하며 상대의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관계가 단절될 것에 대한 불안이 높아 부

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정서경험 자

체를 힘들어하며, 갈등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감정을 직접 표출하기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

제한다(Choi & Min, 2020; Mongrain & Vettese, 2003). 이렇게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에 

따라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에서 각각 다른 특징과 행동을 보일 수 있고, 내적 기제에는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애착불안과 애착차원이 높을수록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보

일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진 사회적 지

지의 매개효과에도 주목하였다(Cohen & Syme, 1985; Lee & Choi, 2012). 코로나 19 발생 전

후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30대 연령층에서 두드러진 

하락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Yeo, 2022).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망 안에서 사회 구성

원을 통해 정서적·정보적·물질적·평가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와 사

회관계의 유대감·신뢰감·자신감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Park, 

1985). 사회적 지지는 문화권과 상관없이 개인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Ryff, 1989), 사회적 지지 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Jeon, 2016; Kim, 2016; Kim, 2018). 이렇게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해주

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는 주요 변인으로(Schwarzer & Knoll, 2007), 한 개인이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자원을 제공받는다고 지각할 때, 개인의 심리적 적응은 물론 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증진된다(Gardner & Parkinson, 

2011; Son et al., 2018). 이외에도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

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연구(Chu et al., 2010)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한 사

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고, 연령 증가에 따라 두 변인의 관

련성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통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친구 및 동료에

게 획득되는데, 초기 성인기 시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친구나 동료에게 얻는 사회적 지지

의 비중이 크다(Joo, 2020; Lee & Goldstein, 20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성인애착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의 초기 애착경험에서 형성된 내적작동

모델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태도에 차이가 날 수 있고(Bowlby, 1980), 내적작동모

델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인의 기대 수준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지지 및 근접성을 추구

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Sarason et al., 1991)을 통해 두 변인의 밀접한 관련성

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안정애착 유형을 지닌 대학생들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보다 호의적으로 해석하고(Collins & Feeney, 2004; Lim & Noh, 2009; Park & 



성인애착의 불안-회피 차원에 따른 초기 성인기의 심리적 안녕감 251

Yoon, 2017), 필요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Shin 

& Ahn, 2004). 반면 애착불안 차원이 높은 경우, 낮은 자기 가치감을 보상받기 위해 타인과 

과도하게 밀착된 관계를 맺고(Mikulincer et al., 2003), 자신에게 유용한 지지 자원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거나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Lim & 

Noh, 2009). 애착회피 차원이 높은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적 신념을 지니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

인의 중요성을 평가 절하하는 모습을 보였다(Cassidy, 2000; Lopez & Gormley, 2002; 

Mikulincer et al., 2003). 그런데 애착불안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토라지거나 우는 등 타인에

게 자신의 상태를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간접적

으로 추구하는 방어적인 대처에 의존한다는 연구결과(Collins & Feeney, Fraley & Shaver,  

Mikulincer & Shaver, as cited in An & Seo, 2010) 및 타인의 지지를 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어(Choi & Lee, 2019) 성인애착의 하위차원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지지에 대해 낮게 인지하고, 주변인들로부터

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Choi & Min, 2007; Emmons & Colby, 1995; Jo & 

Lee, 2012; Mongrain & Zuroff, 1994; Yoo, 2000) 및 정서를 표현하는데 갈등을 지닌 사람들

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지

지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

구결과(Emmons & Colby, 1995)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한 2개의 변인 

가운데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에 선행하는 변인으로 예측하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초기 성인기의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인 내적·외적인 변인들이 관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그동안 수행된 연구들을 살

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변인들을 각각 분리하여 살펴본 경우가 많다. 또한 초기 성

인기를 대상으로 개인 내적 변인에 속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개인 외적 변인에 속하는 

사회적 지지의 통합적인 연구가 부족하며, 이러한 변인들이 어떠한 관계로 상호작용하여 심

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초기 성인기의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사회적 지지가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불안정 성인애

착 차원(애착불안, 애착회피)이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경로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함으

로써 성인애착이라는 성격적 특성보다 상대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쉬운 개인 내적 영역

인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개인 외적 영역인 사회적 지지와 같은 매개변인의 역할을 활용함으



252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Vol.13.No.4.

로서 초기 성인기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그림 1] 참조)과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성인기의 불안

정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자기방어적 양가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미

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초기 성인기의 불안정 성인애착(애착불

안, 애착회피)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초기성인기의 

불안정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넷째, 자기

방어적 양가성과 사회적 지지는 초기 성인기의 불안정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심

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이중매개할 것이다.

자기방어적
양가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애착불안

애착회피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충청에 거주하는 20∼30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링크를 

통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자발적으로 설문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이 진행되었

다. 총 249부가 수거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하거나 무응답 문항이 많은 경우(19명)는 제외하

고 분석하였다. 최종적 분석대상인 230명의 응답 자료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48명(20.9%), 

여성 182명(79.1%)이고, 학력으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가 37명(16.1%), 전문대졸이 32명

(13.9%), 대졸 이상은 161명(70.0%)이며,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29.3세(SD=5.02)로 나타났다. 



성인애착의 불안-회피 차원에 따른 초기 성인기의 심리적 안녕감 253

2. 측정도구

가. 불안정 성인애착 척도

불안정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et al.(1998)이 개발한 친밀관계경험검사

(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ECR)를 Fraley et al.(2000)이 친밀관계경

험척도 개정판(ECR-Revised: ECR-R)으로 바꾸고, 이를 최종적으로 Kim(2004)이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ECR-R은 관계에 대한 지나친 몰두나 거절당하거나 버

림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애착불안 차원(예: “나는 나와 친한 사람을 

잃을까봐 꽤 걱정이 된다.”)과 친밀한 관계를 꺼려하거나 이를 불편해하는 정도를 측정하

는 애착회피 차원(예: “나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매우 편안하지 않다.”)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각 18문항(총 36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차원의 애착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004)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애착불안 .89, 애착회피 .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는 애착불안 .91, 애착회피 .76으로 나타났다.

나. 자기방어적 양가성 척도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 & Emmons(1990)의 정서표현양가성척도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한국어로 번안한 Choi & 

Min(2007)의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EQ-K) 가운데 자기방어적 양가성 하위척도만을 

이용하였다. 자기방어적 양가성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개인이 정서를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무능감과 표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다(예: “종종 내가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왠지 망설여진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

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방어적 양가성 정도가 심함을 의

미한다. Choi & Min(2007)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0, 본 연구에서는 .79로 나타났다.

다.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ark(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Kim(1995)이 재구성하여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총 25문항이며, 정서적 지지(7문항), 물질적 

지지(6문항), 정보적 지지(6문항), 평가적 지지(6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그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



254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Vol.13.No.4.

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Kim(1995)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5,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라. 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Positive Functioning)를 Cho(2006)가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

도는 자아수용, 자율성,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6

개 요인(각 요인별 3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일상생활을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

다)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Cho(2006)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0, 본 연구에서는 .73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7.0과 AMOS 27.0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분석하였

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이상치와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변인 간 상관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하위척도를 측정변인으로 이용하였고, 애착불안, 애착회피, 자기방어적 양가성, 심리

적 안녕감은 문항묶음 방법(item parceling)을 이용하여 각각 세 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

였다. 즉, 척도가 하나의 차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각 문항꾸러미의 요인계수가 유사하도록 

문항의 요인계수 크기에 따라 각 꾸러미에 할당하는 균형할당방법(Matsunaga, 2008)을 이용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별로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

석을 하였고, 요인부하량이 .30 미만인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애착회피 1문항, 심리적 

안녕감 6문항). 이는 표준 요인부하량의 기준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근거하였다

(Hair et al., 1992). 다섯째,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먼저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전

체 적합도 및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 및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가 .90 이상이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가 .06 이하이면 좋

은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Browne & Cudeck, 1992; Hong, 2000). 마지막으로 최종모형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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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효과 분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실시했다. 그런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서는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할 때, 개별 간접효과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하였으며,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변인들의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Bae, 2011). 부트스트랩 절차는 Shrout & Bolger(2002)의 방법을 따라 

본 연구의 원자료(N=230)로부터 무선할당으로 만들어진 10,000개의 표본에서 간접효과를 추

정하였으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에 α=.0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각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

기술통계 및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Kline(2005)은 왜도의 절대

값이 3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상일 때, 정규성 가정이 어긋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수 간 상관계수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애착불안은 자기방어적 양가성(r=.72, p<.0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심리적 안녕감(r=-.65, p<.001), 사회적 지지(r=-.40, p<.0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애착회피는 사회적 지지(r=-.39, p<.001)와 부적 상관을, 자기방어적 양가성(r=.35, p<.001)과 

정적 상관을, 심리적 안녕감(r=-.28, p<.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심

리적 안녕감(r=-.51, p<.001), 사회적 지지(r=-.34, p<.001)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지

1 2 3 4 5
1 1
2  .22** 1
3  .72***  .35*** 1
4 -.40*** -.39***  -.34*** 1
5 -.65*** -.28***  -.51*** .55*** 1
M  2.93  2.85  3.20 3.60  3.32
SD  .69  .47  .59 .51  .57
왜도 -.71 -.13 -.68 .30  .59
첨도 -.11  .91  .96 .97 -.01

** p<.01, *** p<.001

비고. 1. 애착불안, 2. 애착회피, 3. 자기방어적 양가성, 4. 사회적지지, 5.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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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심리적 안녕감(r=.55,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안녕감으로 하여 나

머지 변인들의 VIF 지수를 살펴본 결과, 1.28에서 2.22까지 분포하였다. Grimm & 

Yarnold(2000)는 분산팽창계수가 10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보았는데 본 연

구결과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16개의 측정변수들이 애착불안, 애착회피, 자기방어적 양가성, 사

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총 5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측정

모형을 검증한 결과, χ2(df=94, N=230)=187.70, p<.001, CFI=.95, TLI=.94, RMSEA=.066(90% 신

뢰구간=.052∼.08)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요인부하량의 표

준화 계수는 애착불안이 .88∼.89(p<.001), 애착회피는 .51∼.87(p<.001),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71∼.77(p<.001), 사회적 지지가 .65∼.88(p<.001), 심리적 안녕감이 .65∼.77(p<.001)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3. 구조모형 검증

성인애착을 예언변수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심리적 안녕감

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적합

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χ2(df=94, N=230)=187.70, p<.001, CFI=.95, TLI=.94, RMSEA= 

.066(90% 신뢰구간 .052∼.08)으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그런데 연구모형에서 애착

회피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Martens(2005)의 제안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모형을 수정모

형으로 설정하였다. 수정모형 검증 결과, χ2(df=97, N=230)=191.32, p<.001, CFI=.95, TLI=.94, 

RMSEA=.065(90% 신뢰구간 .051∼.079)로 수정모형도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χ2차

이검증을 통해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아 더 간명한 수정모형[그림 2]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Δχ2(df=3, N=230)=3.62(p<.05). 

최종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모수 추정 결과는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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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
오차

t

애착불안 → 사회적 지지 -.18 -.31 .04 -4.31***

애착회피 → 사회적 지지 -.32 -.43 .06 -5.10***

애착불안 → 자기방어적 양가성 .51 .77 .05 9.65***

애착회피 → 자기방어적 양가성 .19 .22 .06 3.48***

애착불안 → 심리적 안녕감 -.40 -.61 .05 -7.70***

사회적 지지 → 심리적 안녕감 .48 .42 .09 5.42***
*** p<.001

 

-.43***

-.61***

-.31***

.77

.88 .79

.22***

.66

.70

.82

.66

.76

.76

.71

.77***

.42***

자기방어적
양가성

사회적 지지

안녕감 1

심리적
안녕감

안녕감 2

안녕감 3

양가성1 양가성3

정보지지

.88

88

.89

애착불안1

애착불안2

애착불안3

애착불안

양가성2

평가지지

.52

.73

.86

애착회피1

애착회피2

애착회피3

애착회피

물질지지정서지지

[그림 2] 최종모형
*** p<.001 

비고.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착불안에서 사회적 지지로 가는 경로계수(β)는 -.31(p<.001)로 애

착불안 차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였고, 애착회피에서 사회적 지지로 가는 

경로계수(β)는 -.43(p<.001)으로 애착회피 차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애착회피 차원이 애착불안 차원보다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

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착불안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으로 가는 경로계수(β)는 

.77(p<.001)로 애착불안 차원이 높을수록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많이 보이고, 애착회피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으로 가는 경로계수(β)는 .22(p<.001)로 애착회피 차원이 높을수록 자기

방어적 양가성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애착불안이 애착회피 차원보다 자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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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 양가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애착불안에서 심리

적 안녕감으로의 경로계수(β)는 -.61(p<.001)로 애착불안 차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계수(β)는 

.42(p<.001)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매개효과 검증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Chan(2007)의 팬텀변수를 사용한 접근

법을 사용하였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α=.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

하다고 판단하는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 

경로 간접효과(95%신뢰구간)

애착불안 → 사회적 지지 → 심리적 안녕감 -.09*(-.15∼-.04)

애착회피 → 사회적 지지 → 심리적 안녕감 -.15*(-.26∼-.08)
* p<.05

먼저 불안정 성인애착이 사회적 지지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95% 신

뢰구간에서 애착불안(-.15∼-.04), 애착회피(-.26∼-.08)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개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이 가운데, 애착불안의 경우는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므로 사회적 지지가 이들 간의 경로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애착회피의 경우

는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이들 간의 경로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로계수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 크기, .10∼.30은 

중간 효과 크기, .30 이상이면 큰 효과 크기를 나타낸다고 본 Kline(2011)의 기준에 따라 매

개경로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절대값을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09로 작은 효과크기를, 애착

회피는 .15로 중간 효과크기를 보임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애착이론 및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

계를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초기 성인기

에 속하는 총 230명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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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자기방어적 양가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

녕감의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 가운데 주목해볼 만한 결

과는 초기 성인기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사회

적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관의 정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애착불안이 애착회피에 비해 자기방어적 양

가성 및 심리적 안녕감과는 더 밀접한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회피에 비해 애착불안이 정서표현양가성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연구(Kim & 

Shin, 2017) 및 애착회피에 비해 애착불안이 정서조절 등 전반적으로 다른 변인과 더 밀접한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Kim & Yoo, 2017)와 부분적으로 흐름을 같이 한다. 또한 애착

불안이 높을 경우,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애착

회피보다 상대적으로 관계적 측면에 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Lee 

& Yang, 2018) 및 중년기 여성의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크므로 애착불안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연구결과(Eo & Kim, 2020)와

도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애착불안이 애착회피 차원보다 더 큰 개인의 심리적 어

려움과 연결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성인애착 특성에서 비롯된 자기보고 패턴의 차이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자기보고가 다소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비활성화 전략을 사

용하여 상황에 대한 자기보고가 다소 축소되는 경향(Adam et al., 2004; Feeney & Collins, 

2004; Gross & John, 2003)이 있는데 이러한 자기보고 패턴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도 있다. 다만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이 사회적 지지와는 거의 유사한 정도의 상관

을 보이는 것은 애착불안은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애착회피는 거리를 두

는 방어적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Mikulincer & Shaver, 2007) 이러한 특성적 차이가 자기보

고 패턴의 차이와 혼재되어 다른 변수와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보다는 그 정도 차이가 다

소 약화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둘째, 애착불안/회피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애착불안/회피 차원이 높다고 해서 자기방어적 양가

성을 많이 보여 심리적 안녕감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

방어적 양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Heo, 2012; Kim & Kim, 

2014) 및 불안정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중

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Kim, 2012)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들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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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본 연구가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정서표현양가성 가운데 자기방어적 양가

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에 연구대상과 연구변인의 차이가 이러한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

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런데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

계를 보였으나 최종 모형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

지 않은 것을 통해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연구모형의 다른 변인의 투입 여부에 따라 달라졌

을 수도 있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

치는 경로에서 다른 변수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을 해결하기 위해 부적응적인 인지적 처리 과정인 강박적 사고, 반추 등을 사용하게 되면 부

정적인 결과를 더 증폭시킬 수도 있지만(Katz & Campbell, King & Emmons, 1990, 1991, as 

cited in Kim & Cho, 2017) 이러한 정서적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을 통제하는 

주체가 자신에게 있고, 정서표현을 스스로 참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인지적 재해석을 한다거

나 표현을 하지 않는 것 자체를 적극적인 통제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Lee & Choi, 2018). 결국 정서표현갈등을 경험하는 것 자

체가 심리적 안녕감 저하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지적 정서조

절방식을 거치는가에 따라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인지적 조절 방식을 추가적으로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애착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 매개하였고, 애착회피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완전 매개하였다. 즉 최종모형에서 애착불안은 심

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단일변인으로 유의하였으나 애착회피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초기 성인기의 애착불안/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이 낮아지고, 이러한 낮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심리적 안녕감을 낮추었으며, 사회적 

지지를 통한 매개효과의 크기는 애착회피 차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불안이 

높을 경우, 자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심리적 안녕감

을 낮춘다는 연구(Mikulincer & Shaver, 2007)와 애착회피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이나 고통을 자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Sim & Kim, 2015; 

Simpson & Rholes, 201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애착불안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

적 지지를 과도하게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비일관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 수 있고(Lim & Noh, 2009), 애착회피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 거

리를 두고 타인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더 낮게 보고할 수 있으며

(Mikulincer et al., 2003),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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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가 애착불안보다 애착회피 차원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넷째, 애착불안/회피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사회적 지지의 이

중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초기 성인기의 애착불안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간접적으로, 

애착회피는 사회적 지지를 거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애착불

안과 애착회피 차원의 구분된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으며,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

원이 각각 개별적이라고 주장한 연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일 수 있다(Ahn, 2010; 

Hwang, 2006). 이와 더불어, 초기 성인기의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과정

에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매개변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실 이미 형성된 성인애

착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으며(Hyun & Chae, 2012), 단기적인 심리 상담을 

통하여 과거 부모와의 애착 경험에 대한 탐색이나 통찰에 초점을 두고, 이 과정을 통해 궁극

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를 이루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확인된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춰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접

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 모두 공통적

으로 낮은 사회적 지지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 저하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사회적 지지에 대

한 지각 양상은 두 차원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즉 애착불안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관심과 지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지

지가 낮을 수 있는 반면(Wei et al., 2005), 애착회피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의미를 두지 않고 회피하는 방어적 전략 때문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Shin & Ahn, 2004; Wei et al., 2005). 따라서 불안정 성인애착의 하위차원에 따라 사

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개입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 19를 경험하며 정신건강의 악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언급되는 초기 성인

기의 시기에 사회적 지지는 우울감, 외로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다. 또한, 초기 성인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의 시기로 전환되는 변동

이 심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을 보호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 2018; Lee & Goldstein, 2016). 그런데 단지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Jung et al.(2022)은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를 5가지 유

형으로 도출하여 유형별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의 정도나 사회활동 참여 정도에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연구를 세분화하여 초기 성인기 시기에 지각하

는 사회적 지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고립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정책적 지원들을 

맞춤형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초기 성인기 시기에 사회적 지지망 없이 고립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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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장기화되면 정신건강 문제 역시 심각해질 수 있기에 이들을 선별해내어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초기 성인기 시기의 정보통신 이용

률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지원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적절한 사

회적 지지망을 연계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관련 서비스 자원을 제시하는 것도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Choi & Lee, 2022).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변인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실

제 행동과는 다소 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애착불안 차원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과잉활성

화 전략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자기보고가 증폭되는 반면 애착회피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비활성화 전략을 사용하여 실제보다 축소시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키기 위해 인터뷰나 행동관찰 등의 중다 평가적 

방법을 활용하여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Kwon et al., 2020).

둘째, 본 연구는 독립변인, 매개변인, 준거변인을 동일한 시점에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횡단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주로 개인 내면의 과정

들을 측정하는 변수가 대부분이어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선행하는지를 밝히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변수들을 인과적 순서로 배열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모순이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더 정확한 연구가 될 수 있도

록 변수들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한 단기 종단 연구를 수행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상 언급한 본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

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초기 성인기 시기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개인 

내·외적 변인들을 반추해보고, 이들의 사회적 지지망 구축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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